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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 하절기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강화

시흥소방서(서장 한선)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유증기 발생 증가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주유취급소 104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소
방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위험물 제조소 등 화재는 25건 발생해 11명
(사망 2, 부상 9)의 인명피해와 56억 7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주유취급소 화재도 11건 발생하였다.
이에 주유취급소 특성상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위
험물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소방검사
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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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방검사는 7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소방특별
조사팀 4개 반을 운영하여 총 104개소 중 34개소는 대면, 70개소는 비대면
으로 진행한다.
대면 출입 검사 시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근무 실
태 ▲변경 허가 위반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이고, 비대면 검사는 관계자와 유선으로 진행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설치자 지위 승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선상 특이사항 발생 시 방
문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 발생 시 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를 실시하고 타 관계 법령 위반 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흥소방서에서는 지난해에도 주유취급소 소방검사를 통해 46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중 입건 1건, 조치명령 45건을 처리 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
침이다.
한선 시흥소방서장은“주유취급소는 위험물을 취급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
용하기 때문에 항상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시
설점검과 안전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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